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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

며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지만 선생님이 계시기에 

힘이 나며 희망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저도 그러한

데 선생님께서도 선생님 어머니가 살아 계심 자체로 

선생님 마음의 위로가 되실 것 같아 감사 기도했습

니다. 선생님에 대해 오늘도 알려 달라고 성자 주님

을 사랑과 진심의 말로 붙잡았습니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선생이 이 모든, 

천지 창조 인류 세계 역사의 결과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는 장면인 하늘, 땅, 바다, 

밤과 낮 등과 지구에서부터 드넓은 우주까지 보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선생을 

우주세계 모든 것이라 생각하며 바라본다.

(주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생 안에 다 있다. 

내가 기대할 것도 

내가 소망한 것도 

내가 계획한 것도, 

그가 나의 육신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여서 

너희에겐 나를 나타내는 자지만 

나에게는 선생이 사랑이요 기쁨이요 희망이다. 

선생을 보며 인간 창조, 

우주와 지구를 창조한 뜻을 찾았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랑의 뜻을 두고 

진정한 사랑하기 위해 

책임분담이라는 사랑의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하나님도 생각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셨지, 

인간의 사랑에 대해 알 수 없었다.

자기 사랑의 상대체 

즉 자기 애인 보면 어떠하냐?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이이기에 

사랑이 통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셨다. 

상대체 그 자체로 좋아 기뻐하신 것이다. 

서로 통하는 사랑이기에 그러했다.

하지만 본격적 사랑 역사 시작하시니 

사탄이 그것 알고 

막고 방해하고 꼬여 깨뜨렸지. 

그래서 사랑이 통하지 못하여 

보는 것이 짝사랑 된 것이다. 

서로 애인 사이라면 보는 것만으로도 좋으나 

서로 남이어서 남자에게만 여자가 보이고 

여자에겐 그 남자 안 보이고 

남자만 여자 사랑한다면 짝사랑이다. 

사랑 막아 사랑 통하지 않는 세계 되었으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상대체 인간을 

짝사랑하시게 된 것이다. 

하나님 눈에만 사람들 보이고 

사람들 눈에는 마음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게 된 것이지. 

고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답게 사는 

다양한 법을 정하시고 

인간을 만들어 나간 것이다.

보아라. 

아담 하와 때 법은 간단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사랑만 지켰음 됐다. 

그리고 모든 것을 축복해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모든 말씀은 

법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었다. 

하지만 축복의 말씀이 

규율과 엄격한 법의 말씀으로 바뀐 것은 

사랑이 통하지 않고부터였다. 

아담 하와 사랑 세계 깨지고 나서부터였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셨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선생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신다. 

지난 세월 하나님의 수고와 애타는 마음도 

선생에게 묻으시고 

상대체인 인간과 이루시는 



사랑 세계, 기쁨의 세계, 설레는 마음도 찾으셨다. 

선생으로 이 인류와 

온 세계 우주를 만든 목적을 이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생을 보며 인류를 다스리시고 

선생을 보며 자연만물인 

모든 세계, 지구, 우주를 통치하신다. 

모든 것 만든 목적이 

다 선생으로부터 있기 때문이다. 

선생이 있기에 

하나님 사랑의 상대체 뜻을 이루었고, 

선생 통하여 말씀하여 

많은 신부들 생겨나고 있음이 

선생하나로부터 시작된 역사이다. 

선생이 사명자로 붓을 받고 

성약역사를 편 후로는 

선생 보며 모든 것을 정하신다. 

애인이 잠을 못 자 피곤하면 

잠잘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고 

또 밥을 못 먹어 배고프면 

밥 사 주든, 밥 해 주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애인을 누가 괴롭히면 누구보다 분노하며 

가서 괴롭히는 자를 처리해 주지 않겠느냐. 

이와 같다.

선생을 보며 

난 모든 환경을 만든다. 

너희가 아나 모르나 

나는 선생 통해, 선생으로 인해, 선생 보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며 통치한다.(놀랍고 신기

한 말씀입니다. 주님께 선생님에 대해 배우는 것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선생은 너희와 같은 사람이지만 내 육신으로, 

구원받을 자가 아닌 구원시키는 자다. 

고로 그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역사를 알아야 한다. 

곧 그것이 하나님 역사이기 때문이다.

선생이 사랑 세계 이루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를 상대체로 보시며 

보시는 것으로 기뻐하심을 얻으신다. 

선생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고로 선생 통해 하시는 말씀은 

엄격한 규율의 말씀이 아니요, 

사랑의 말씀, 

신부되게 하는 축복의 말씀임을 기억하여라. 

너희는 축복의 말씀을 들으며 

축복을 받으며 살고 있노라. 

감사하며 이 모든 축복을 이루자.

(주님, 선생님이 제일 큰 축복이지요. 이 모든 축복

의 말씀이 선생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 맞고 맞지. 

네 고백이 기쁘다. 

선생의 가치는 깨닫는 자의 것이다. 

깨달아 알고 행하는 자의 것이다.

사랑한다. 

나의 신부여.


